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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 생활숙제

 행복한 가정 안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   - 영화보기(I am Sam)

내용 정리

영화 <아이 엠 샘>(I am Sam)은 자폐증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비록 정신적으로는 정상인보다 뒤떨어지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의 정신적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음을 보여준 영화이다. 

정상인이 볼 때 분명 7살밖에 정신연령이 안 되는 아빠가 딸을 온전히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딸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샘이 아빠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남자 변호사의 주장처럼 비록 재판에서 승리하더라도 딸의 장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는 딸에게 분명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이며, 또 딸이 그림을 통해 자신을 대신 키워주고 있는 여자에 대해 빨간색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자폐증을 겪고 있는 아빠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다.

샘은 비록 자신이 저능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지만, 딸이 자신의 한계를 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려운 단어를 읽기를 원했고, 또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변호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자 변호사의 경우 남들이 보면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내면은 비참한 상태였다. 자신을 이해 못 하는 아들과 또 그런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샘의 가족과 여변호사의 가족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느낀 점

첫째,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나 명예나 지식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 사랑은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그 행동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만 담아 두고 표현하지 않았던 한국적인 방식을 버리고,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아빠로서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고민을 더 많이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말로만 하던 충고를 버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둘째, 우리 주변에 샘과 같이 남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세상이 악하다고 등을 돌리기만 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가득한 현실이 안타깝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 빛 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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